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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대출 비율 10%P↑…집값·소득요건도 완화 추진 매일경제

지난달 개인별 DSR 규제 강화 방침을 내놓은 금융당국이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LTV 비율과 DTI 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전망

금융당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가 집을 구매할 때 LTV와 DTI를 10%포인트씩 추가로 높여주는 방안을 이달 중 밝힐 예정. 또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신용대출 만기 기준 축소… 앞으로 ‘영끌’ 힘들어진다 조선비즈

정부가 최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신용대출 만기 기준 축소’가 가장 강력한 규제 효과를 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는 DSR 산정 신용대출의 만기 기준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 기존 신용대출은 1년 만기의 상품이어도 매년 갱신되는 관행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10년 만기를 적용.

은행, 신용대출 3.7% 1년 만에 '최고치'… 빚투·영끌 어쩌나 머니s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 신용대출 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줄줄이 상승.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가계대출 금리는 연 2.81%에서 2.88%로 0.07%포인트 상승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66%에서 2.73%로 0.07%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2019년 6월 2.74%를 기록한 이래 1년 8개월만의 최대치

금감원, 은행권 '코인 불법송금' 들여다본다 한국경제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외환 거래 부문 검사에 착수. 올해 암호화폐 시장 과열로 외화 송금 거래가 급증한 이후 금융당국이 은행을 직접 검사하는 것은 처음

코인 거래와 관련해 해외에 송금하면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은행이 거래 과정에서 검증 역할을 충실히 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 볼 계획

이재용, 삼성생명 ‘최대주주’ 등극…변수는 삼성생명법 뉴스1

삼성생명은 최대주주 변경공시를 통해 이 회장의 지분 4151만9180주(20.76%) 중 절반에 해당하는 약 2076만주(10.38%)를 이 부회장이 상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지배구조는 삼성생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의 지배구조를 뒤흔들 수 있다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빚투 연일 최고치 경신...증권사 신용대출 ‘제동’ 이투데이

4월 29일 기준 신용융자잔고는 23조5453억 원을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12조9689억 원, 코스닥시장에서 10조5764억 원을 기록

‘빚투’ 규모가 커지자 증권사들도 신용공여 한도 조절 실행.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지난 28일 오전 8시부터 신용융자 신규매수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공지

카카오페이 디지털 손보사, 4개월째 무소식 전자신문

카카오페이 디지털 손보사 설립 예비인가가 4개월째 금융당국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 1월 초 금융당국에 디지털 손보사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를 신청

업계에선 카카오페이의 연내 디지털 손보사 출범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앞서 디지털 손보사로 출범한 캐롯손보의 경우 예비인가 후 본인가, 공식 출범까지 1년여 기간이 소요

금감원, CEO 중징계 후폭풍....NH·KB·대신증권 과잉처분 논란 데일리안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마무리 됐지만 과잉 징계가 불러온 후폭풍이 거세졌다. 

금감원은 진옥동 신한은행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각각 주의적 경고, 주의를 내린 반면 NH투자증권 사장을 비롯한 증권사 전, 현직 CEO들에게 줄줄이 징계 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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